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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1688년 57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고 上海에서 10년간 선교활동(‘十年海上’)

을 수행한 예수회 신부 오어산의 삶을 통해 동질적인 가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톨릭과 유

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고유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하고, 두 문화를 융합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어산의 三餘集 속에 수록된 시
가운데 상해에서 창작한 기독교문화와 예수회 신부들의 활동을 담아낸 광의의 天學詩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상해지역의 기독교 전교기지였던 老天主堂을 중심으로 한

예수회 오어산 신부의 생활을 살펴보고, 예수회원의 중국 선교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던 서양의 천문학과 자연과학지식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수

회 신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티칸 포교성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 중국 지식인의 글로벌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
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qiushui@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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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어산 신부가 상해지역의 선교활동에서 보여준

목자로서의 노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한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와 중국 고유문화를 융합하고자 노력한 예수회 신부 오어산의 사목활동이 갖는

로컬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오어산, 예수회, 적응주의 선교, 글로벌, 로컬, 천학시

1. 들어가는 말

1941년 미국의 동양 미술사학자 유디트(Judith)와 버링(Arthur Hart Burling)은 상해에서

발간되는 THE CHINA JOURNAL에 한 예술가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 예술가는
명나라 말기에 태어났고, 은둔자의 삶을 살았으며,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유럽을 여행했다고 말해지며, 기독교도가 되었고, 상해 서가회(徐家匯)에 있

는 가톨릭 수도원에서 신부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1) 이 파란만장하고 특별한 삶을 산 주

인공은 바로 ‘淸初六大家’2)의 한 사람으로 당시 화단을 대표하던 예수회 신부 오력(吳歷, 163

2-1718)이었다.

국내적으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는 피바람이 몰아치던 격변의 시대를 살았

고, 국제적으로는 16세기부터 본격화된 서양식민주의와 기독교의 세계진출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았던 오어산의 일생을 현대를 사는 미술사학자가 개괄했다면 근대 초기 ‘글로벌적’

인 삶을 살았던 화가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적인 관점,

상품,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국제적인 통합 과정이라고 정

의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3)라는 단어의 사용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았었다.4)

21세기의 시작을 전후해서는 16세기 세계경제의 등장이 오늘날의 ‘글로벌화’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5) 글로벌화가 가져온 전 지구적 ‘통합(intergration)’과 ‘연결(c

onnectiion)’이라는 측면에 있어 문화적 요소는 경제적 요소만큼이나 큰 중요성을 가진다. 특

히,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글로벌화 시대의 가장 초기 문화 요소 중의 하나로 군대, 이주자,

식민주의자, 제국주의자, 무역업자들에 의해 확산되어갔다.6) 하지만 15세기 지리상의 대발견

1) Judith and Arthur Hart Burling, “Wu Li, A Famous Chinese Painter”, THE CHINA JOURNAL,
April 1941, p.162.

2) “淸初六大家”란 王時敏、王鑒、王惲、王原祁、吳歷、惲壽平을 이른다. “四王、吳、惲”이라고도 불렸
으며, 명대 董其昌의 뒤를 이어 청나라 초기의 화단을 영도하였다.

3) Albrow, Martin and Elizabeth King (eds.), Globalization, Knowledge and Society London: Sage, 1
990. from Wikipedia. 검색일 2017.05.10.

4)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또한 많
은 학자들은 글로벌화의 기원을 현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그 기원을 유럽의 대
항해 시대와 신대륙 발견 훨씬 이전까지 끌어올리고, 기원전 3천년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안드레 군
드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2003, pp.31-52 참조.

5) 현재열, 현재의 글로벌화는 ‘1571’에 시작되었는가? ― 16세기 글로벌화기원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서양사론, 제132호, 2017.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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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선교와 세속 정치권력의 결탁 등 여러 상황들이 공모

하여 특히나 위험스러운 유럽주의를 배태시켰다.7)

1540년 이냐시오 로욜라(Ignatius de Loyola)에 의해 설립된 예수회는 그 출발부터 글로벌

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근대 초기 이베리아 반도의 식민주의의 확장과 함께 종교적

사명과 교육기구를 토대로 글로벌화의 개척자가 되었다.8) 그러나 16세기가 끝나갈 즈음 일부

선교사들 사이에서 유럽주의의 오류에 대한 각성이 일기 시작했다. 신설 수도회인 예수회원

들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유럽주의에서 벗어나 선교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문화 적응주의 선교방식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9)

예수회의 문화 적응주의 선교방식이 가장 훌륭하게 적용된 곳이 바로 중국이었다. 예수회

는 포르투갈인들의 근거지 마카오에 설립한 성 바오로학원을 통해 중국 내지 진출을 준비하

였다.10) 이곳에서 중국어와 중국의 고유문화를 학습한 예수회원들은 중국 내 선교활동을 통

해 서구의 지리학, 천문학, 수학 등 과학지식을 소개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문화와 공자

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럽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글로벌화한 관점을 가졌던 코스모폴리

탄적 소수자, 이를테면 초기 예수회 선교사나 철학자 그리고 계몽주의 학자들은 동질적인 가

치의 보편성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화의 이질적 복수성(複數性) 사이에 생겨나는 긴장을 해

결하려고 씨름한 개척자였다.11)

본문에서는 1688년 57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고 상해지역에서 10년간 선교활동(‘十年

海上’)을 수행한 예수회 신부 오어산의 삶을 통해 동질적인 가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톨

릭과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고유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하고, 두 문화

를 융합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어산의 三餘集 속에 수록된
시 가운데 상해에서 창작한 기독교문화와 예수회 신부들의 활동을 담아낸 광의의 天學詩12)

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상해지역의 기독교 선교기지였던 老天主堂을 중

심으로 바티칸의 포교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예수회 오어산 신부의 글로벌한 종교생활을 살펴

보고, 예수회원의 중국 선교활동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했던 서양의 천문학과 자연과학지식

6) McAlister, Elizabeth.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ligious Production of Spa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44, No 3, September 2005, pp.249-255. from Wikipedia. 검색일 20
17.05.10.

7)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다소 지나치게 단순화하자면 로마제국 개종, 북유럽 개종, 그리고 15세기 대
발견과 함께 시작된 근현대 외방선교 시기 등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조지 듄, 문성자·이기면 역,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pp.5-15.

8) Thomas Banchoff and José Casanova, The Jesuits and Globalization: Historical Legacies and Co
ntemporary Challeng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6, p.1.

9)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위의 책, pp.21-31.
10) 성 바오로학원(Colégio de São Paulo, 聖保祿學院)은 1954년 마카오에 설립된 동아시아 최초의 유
럽식대학이다. 발리냐뇨(Alessandro Valignano)에 의해 설립된 이 학원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양의
언어(중국어와 일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마테오 리치와 같은 중국 연구가의 고
향 같은 공간이 되었다.

11) 위르겐 오스터함멜·닐스 P 페테르손, 배윤기 역, 글로벌화의 역사, 에코리브로, 2013, pp.8-9.
12) 천학시란 명말 청초 중국 고전 시가의 형식을 빌려 천주교의 교리와 전례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
아낸 시를 이르는 말로, 청나라 초기 중국인 예수회 신부 吳漁山이 처음 사용하였다. 천학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 吳漁山의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硏究 , 中國學, 第54輯, 2016.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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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오어산 신부가 상해지역의 선교활동에서 보여준

목자로서의 노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한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의 현지화를

위한 그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老天主堂의 中國人 神父

上海城 南門 밖, 陸家濱 남안에 위치한 예수회 聖墓堂에 남아 있던 오어산 신부의 묘비명

에는 公의 이름은 諱歷이고, 세례명은 시몬(Simon Xaverius, 西滿 沙勿略)이며, 常熟縣 사람

이다. 康熙21年(1682) 예수회에 입회, 강희27년 신부가 되어 嘉定과 上海에서 行敎했고, 강희5

7년(1718) 성 마티아 축일(Matthias, 瑪弟亞瞻禮日) 상해에서 병으로 선종하였다고 적혀 있었

다.13) 본 장에서는 1688년 정식으로 예수회 사제 서품을 받은 오어산 신부가 상해에 파견되

어 老天主堂이라 불렸던 敬一堂에서 지낸 10년간의 생활을 살펴보고, 예수회의 중국 선교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서양의 과학지식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예

수회의 신부가 되면서부터 바티칸 포교성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 중국 지식인의 글로벌한

종교 활동이 갖는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1) 敬一堂의 중국인 신부

상해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明 萬曆36年(1608)이다. 생전에 세례를 받은 부친의 상

례를 치르기 위해 北京에서 상여를 모시고 고향 상해로 돌아오던 대학사 徐光啟14)의 요청으

로 杭州에 있던 이태리 출신의 예수회원 카타네오(Lazarius Cattaneo, 郭居靜) 신부가 상해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서광계가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던 카타네오 신부가 1609년 성모

마리아 기도소라는 작은 교회를 건립하고 성탄 자정미사를 봉헌하며 서광계의 가속과 친우

등 200여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상해지역 천주교 선교가 본격화 되었다. 당시 서광계의 지위

와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상해지역에는 천주교를 믿는 신도들이 빠르게 늘어났고, 嘉定과 常

熟 등 주변지역에도 전파되었다.

상해지역의 천주교 선교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태리 출신의 예수회원 브란카티(Frances

co Brancati, 潘國光) 신부였다. 崇禎10年(1637)부터 28년간 상해에 주석한 브란카티 신부는

상해의 명문가 豫園 潘氏 집안으로 출가한 서광계의 넷째 손녀 마르티나(Martina, 瑪爾第納)

의 도움을 받아 1640년 상해현성 小東門 安仁里 潘允瑞의 고택 世春堂을 구입하여 300여명의

신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개수하였다.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을 崇敬한

13) 자세한 생평은 졸고, 吳漁山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
4호, 2016.04.

14) 徐光啟(1562-1633)는 李志藻, 楊廷均과 함께 ‘중국 선교 개척의 3대 대들보(開敎三大柱石)’라 불린
다. 萬曆23年(1595) 廣東 韶州에서 카타네오 신부를 처음 만났고, 1603년 선교사 로차(Juan de Roch
a, 羅如望)에게서 세례를 받고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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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를 담아 교회 이름을 ‘敬一堂’(현 黃浦區 豫園 남측의 梧桐路)이라 지었다. 교회 곁

에는 사제관과 함께 작은 규모의 천문관측소 ‘觀星臺’를 지어 천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15) 상해에서 10년간 사목활동을 했던 오어산 신부도 老天主堂이라 불리는 敬一堂에서 주

로 생활하였다.

1688년 8월 1일, 최초의 중국인 주교 羅文藻(Gregorio Lopez)의 축원 속에 예수회 사제 서

품을 받은 오어산과 萬其淵(Paul Vanhes), 劉蘊德(Blaise Verbiest)은 상해로 파견되어 파스

테리(Antonie Posateri, 張安當) 신부의 업무를 돕는 보좌신부가 되었다. 이후 두 중국인 신부

는 상해를 떠났지만 오어산은 康熙35年(1696) 여름까지 상해에서 활동하였다. 이후에는 嘉定

으로 파견되어 東堂의 본당 신부가 되어 그곳에 상주하였고, 1708년 다시 상해로 돌아와 여

생을 정리하였다. 오어산 신부는 여러 편의 시 속에서 상해에서 지낸 시간을 “十年海上”이라

표현하였다. 方豪 신부는 오어산 신부가 말한 “十年海上”, 즉 상해에서 10년 동안 선교활동을

했다는 말은 상해를 근거지로 하여 때론 가정과 상숙 혹은 蘇州 등을 오가시며 활동하셨다고

보아야한다고 했다.16)

1669년 로마의 布敎省(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17)은 “시암의 아유타야에서 회합

을 가진 포교성성의 선교사들이 작성한 중국·통킹·코친차이나·시암 전교지에서 사도적 활동

을 적합하게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라는 부제가 달린 포교성성의 선교사를 위한
지침서(Monita ad Missionarios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를 공포하였다. 지침
서에는 선교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서 선교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피정을 하고, 악마

와 싸울 준비를 하며, 현지상황을 파악하는데 열정을 쏟고 언어 공부는 필수적이므로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삶의 기준을 절제, 기도에 두고 세속적인 수단을 멀리하

라고 독려하였다.18) 마카오 성 바오로학원에서 예수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19) 57세의

나이로 전교지 상해에 도착한 오어산은 포교성성이 정한 선교사를 위한 지침서에 따라 선
교사 생활을 충실히 이어나갔다.

塵世日多感, 此心觸不驚. 티끌세상 나날이 감개함도 많지만, 이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다네.

病身如瘦竹, 道侣類飄萍. 병든 몸은 대나무처럼 여위었고, 도반들은 부평초처럼 흩어졌네.

畏俗逐高下, 避人稱重輕. 고하를 쫓는 속세를 경계하고, 경중을 따지는 인간 세상을 피하네.

棲遲擬深處, 何必買山耕. 조용한 곳을 찾아 피정에 드니, 산을 사고 논밭을 갈 필요가 없네.20)

15) 孫金富 主編, 上海宗敎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p.323.
16) 方豪, 中國天主敎人物傳, 光啟社, 2003, p.383.
17)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는 직접 전 세계의 선교교무를 관할하여 선교를 식민지 활동과 분리
하여 교회적이고 영적인 순수한 활동으로 바꾸고, 선교사들을 모든 형태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
게 하며, 선교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하여 지역 교계를 설립한다는 취
지로 포교성을 설립하였다.” 포교성은 포교성성(布敎聖省;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이
라 불리기도 한다.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강대학교출판부, 2001, p.211.

18)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위의 책, p.221.
19) 오어산의 마카오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졸고, 예수회신부 吳漁山의 三巴集·澳中雜詠을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 , 中國學, 第43輯, 2012.

20) 三餘集 次韻雜詩七首 第一首.



82 ․ 中國學, 第59輯 (2017.06)

1688년 오어산 등 3명의 중국인이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 일부 서양인 선교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서양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너무 일찍 사제 서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판

세력들은 새로운 중국인 신부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행위에서 자신들의 의심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21) 오어산 신부는 교회 내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용한 곳으로 물러나 피정에 들어 묵상과 침묵기도로 성령을 강화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활동을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라틴어로 교회의 성사를 거행하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마치 책 속에 갇힌 囚人처럼 문을 닫아걸고”22) “서양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기 위

해”23) 열심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오어산 신부는 “평소의 소원대로 형

적을 감추고 수련에 몰두하여, 매일매일 서양의 학문을 궁구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다

.”24)

포르투갈의 호교권(護敎權, Padroado)을 제한하고,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며, 인류 복음화 사업을 지휘하고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포교성은 선

교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동

향을 파악하고 선교사 개인에게 선교지의 상황을 포교성에 보고하도록 하여 선교지의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고자 하였다.25) 오어산이 남긴 西燈 이라는 시는 상해에서 활동하던

예수회원 오어산 신부의 생활이 대서양 넘어 바티칸의 포교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燈自遠方異, 먼 곳에서 온 이 등은 기이하구나,

火從寒食分. 寒食이 되면 묵은 불씨(舊火)를 새 불씨(新火)로 바꾸네.

試觀羅瑪景, 로마의 경관을 살펴보며, (敎宗所居地名, 교황이 거주하는 곳의 지명)26)

橫讀辣丁文. 횡으로 라틴문자를 읽네. (西古文, 서양의 고대 문자)

蛾繞光難近, 등불을 맴도는 나방도 가까이 가기 어렵고,

鼠窺影不群. 그림자 살피던 생쥐도 예사롭지 않음을 아네.

擎看西札到, 서양에서 온 서찰을 받아들고 보니,

事事聞未聞. 모든 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라네.

방호 신부는 오어산이 시에서 언급한 “먼 곳에서 전래되어 온 이상한 등”이 구식의 환등기

일 수 있다고 하였다.27) 1646년 독일의 A.키르허의 저술에 처음 언급된 환등기는 처음에 기

21) Liam Mathew Brockey(栢里安), 陳玉芳 譯, 東遊記(Journey to the East):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
-1724, 澳門大學, 2014, p.109.

22) 三餘集 次韻雜詩七首 第四首: “潛修惟耐久, 閉戶等書囚. ……”
23) 三餘集 次韻雜詩七首 第一首: “近究西文學, 竟虛東下帷. ……”
24) 三餘集 六十吟 : “……閉影潛修素願欲, 西學日究猶未足.”
25)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위의 책, pp.208-212.
26) 청나라 초기를 대표하는 산수화가, 시인으로 일찍부터 문명이 높았던 오어산은 동서양의 문화가 혼
재된 마카오를 방문하고부터 이국적인 경물이나 서양의 문화를 접하면 그 감상을 시로 남겼다. 또한
시에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 시를 읽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게 된 낯선 땅과 서양의 문물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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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 선교사들이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암실에서 幻影처럼 映出하여 관중에게

불가사의한 감명을 주었던 것이 幻燈機(magic lantern)의 어원이 되었다.28) 오어산 신부는 경

일당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들여온 환등기를 통해 교황이 거처하고 있다는 바

티칸의 경관을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사제 서품을 받고, 전교지 상해에 도착한 후에도 라틴어 학습을 계속해 왔던 선교사 오어

산은 서양에서 온 서찰을 받아들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서양에서 온 서신은 로마로 돌아간

쿠플레(Philippe Couplet, 柏應理)29) 신부가 보낸 것이거나 포교성이나 예수회 총본부가 현지

의 선교사들에게 내려 보낸 敎規나 敎義를 포함한 공문이었을 것이다.30) 오어산 신부는 상해

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활은 聖務日禱와 로마 포교성이 정한 선교사를 위한 지침
서에 따라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예수회원들의 듣도 보도 못한 글로
벌한 활동들을 접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해 경일당에서 생활하는 동안 오어산 신부는 천주와의 일치를 위해 영성을 강화하고, 라

틴어로 교리를 설명하고 성사와 미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

히 노력하였으며, 교회와 예수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삶을 학습하며 서양에 대한 이

해를 높여갔다. 오어산 신부는 부단한 학습을 통해 중국인 신부들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의구심을 떨쳐내고자 하였다. 또한 오어산 신부는 바쁜 와중에도 여가를 만들어 선교 사업에

종사하며 느낀 감회를 담은 천학시를 짓고, 경일당의 “오동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북쪽 창가

에 앉아, 茶香과 함께 詩經의 蓼莪篇 에 마음이 움직여 암송하고,”31)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사모의 정을 시 속에 담고, 두고 온 자식과 형제들에 대한 애정을 詩畵 속에 드러내는

중국 지식인의 풍모도 잃지 않았다.

2) 敬一堂의 서양문물

1583년 마테오 리치(MatteoRicci, 利瑪竇)가 廣東省 肇慶 거주를 허가 받으면서 예수회의

중국 내지 선교가 시작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 집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에게 서양문

화를 소개하기 위해 유럽에서 가져온 각종 서적과 예술품 등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무엇보

다 중국에 없는 유럽의 관측 기술에 관심을 보였는데, 서양 문명이 기계방면에서 그 천재성

을 드러낸 天球儀, 太陽象限儀, 프리즘, 자명종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32) 이후 적응주의적

27) 方豪, 吳漁山神父領洗年代進鐸地點及拉丁文造詣考 , 周康燮 主編, 吳漁山(歷)硏究論集, 崇文書店,
1971, p.139.

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32520&cid=51293&categoryId=51293. 검색일 2017.05.01.
29) 順治16年(1659) 중국에 온 쿠플레 신부는 중국어로 된 7편의 짧은 저작을 지을 정도로 중국어를 통
달하였으며 사대부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한학에도 밝아 西文四書直解를 저술했고, 예수회신
부들과 함께 라틴어로 쓴 중국 철학가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는 1687년 파리에서
출판되어 유럽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유럽의 중국학연구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다. 데이비드 E. 먼젤로,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pp.411-417.

30) 方豪, 吳漁山神父領洗年代進鐸地點及拉丁文造詣考 , 위의 책, p.139.
31) 三餘集 六十吟 : “……我今桐陰北窓下, 茶香感誦蓼莪篇.”
32) 조지 듄, 문성자·이기면 역(2016),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위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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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교정책을 채택한 예수회원들은 중국의 지식층 인사들과의 교류를 위해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 서구의 근대적인 과학지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崇禎3年(1630) 서광계의 추천으로

欽天監에서 일하게 된 아담 샬(Adam Schall, 湯若望) 등 예수회원들은 崇禎皇帝의 명을 받아

崇禎曆書 137권을 편찬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었다.
청나라가 건국된 후에도 아담 샬 등 예수회 신부들은 숭정역서에서 과시한 서양 천문
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 월력 제작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서양 천문학에 기초하여 ‘時憲曆’

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시헌력’의 반포는 일부 중국 지식인들의 비판을 야기하는 의외의 결

과를 가져왔다. 1665년 楊光先이 서양 천문학에 기초한 시헌력의 채택을 비판하고, 이를 제작

한 서양의 선교사들을 탄핵하면서 ‘曆獄案(欽天監敎案)’이 일어난 것이다. ‘흠천감교안’이 진행

되는 동안 아담 샬은 세상을 떠났고, 심대한 타격을 입은 북경의 예수회원들은 그들의 명성

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원들은 마침내 과학의 본령으로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33) 선교사들의 결연한 의지는 페르비스트의 曆法不得已辯 自

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황제께서 통찰해주신 덕에 죽지 않고, 남회인 등은 하사해주신 저택에서 여전히 살아

가고 있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살아가는 여가에 양광선이 써서 퍼뜨린 摘謬十論 등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가 베낀 것은 모두가 지난 왕조 때 이미 폐기하였던 낡은 역법이었으며,

그가 헐뜯고 비방한 것은 모두가 세조께서 특별히 채용하였던 새 법이었다. 나 남회인은 격분을

이길 수 없어 不得已辯을 지어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고자 한다.34)

그러나 북경 예수회원들의 결정과 달리 바티칸의 포교성은 신앙을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철학과 세속적인 지혜와는 거리를 두었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35) 특히 ‘흠천감

교안’이 마무리될 즈음인 1669년에 공포된 포교성성의 선교사를 위한 지침서는 선교사들이
사도직의 수단으로서 과학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

다.

천문학과 그 밖의 자연과학은 물론 회화 기술 예술과 재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활동에 도움 받기보다는 부담과 방해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기도와 사

도직을 위해 바쳐야 하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본질을 잃어버릴 수 가 있습니다.

…… 게다가 그런 일들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평판과 존경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 덧없는 허영심

으로 마음을 빼앗길 위험도 있습니다.36)

바티칸의 포교성에서 공포한 선교 지침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정책

33) 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2014), 東遊記: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1724, 澳門大學, 94쪽.
34) 양광선·이류사·남회인, 안경덕·김상근·하경심 역, 不得已 ― 17세기 중국의 반기독교 논쟁, 일조
각, 2013, p.237.

35)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위의 책, pp.220-225.
36)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위의 책,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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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지 선교를 주도하고 있던 예수회는 포교성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천문학과 자연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실추된 그들의 명성을 회복하

고, 다시 황제의 신임을 얻어 교세를 확장하고자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康熙7年(1668)

친정에 나선 어린 황제는 페르비스트에게 양광선이 이끄는 흠천감과 다시 한 번 천문관측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예수회원들은 서양 천문학의 정확성과 우월성을 증명

해 내었다. 강희제의 신임을 얻게 된 예수회 신부들은 황궁과 흠천감에 복귀하여 황제를 위

해 역법을 개정하고, 대포를 제작하는 등 서양의 천문학과 과학지식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교회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당시 중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천문학 지식과 과학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

었다. 하지만 황제의 태도가 언제 돌변하여 또 다시 박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중국 선교의 책임자가 된 페르비스트 신부는 중국인 사제가 양성되고, 중문으로 미사

집전을 하고, 중문으로 성사 집행을 해야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37) ‘흠

천감교안’을 통해 현지인 성직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일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

로 오어산이나 유온덕과 같은 중국인 신부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상해 경일당에 머물게 된 오어산도 가타네오 신부가 만든 觀星臺라고 하는 작은 천문기상

대와 敬一堂의 왼쪽 서편, 아름다운 누각 앞에 설치된 서양식의 해시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

다. 관성대의 높이는 2, 3丈에 불과 했지만 太湖石을 쌓아올려 정교하게 모양을 낸 것이었고,

빙빙 돌아 오르기 때문에 꽤 멀리 느껴졌다.38)

愛此日晷鑿地成, 평평한 돌을 파서 만든 이 해시계를 좋아하네,

樓前測驗便且明. 누각 앞에서 계측하면 (시간이) 바로 명확해 지네.

石庭俯視球影午, 돌로 꾸민 정원에서 공의 그림자가 午正에 이름을 내려다 볼 때,

廚下飯香鐘自鳴. 주방에서는 밥 짓는 향기가 피어나고 종이 절로 울리네.

膳後談天步履熟, 식후엔 천문을 담론하며 산책함이 익숙해져,

踏破莓苔秋更綠. 이끼를 밟고 걸어 오르니 가을이라 더욱 푸르네.

較分節序在須臾, 순식간에 절기의 순서가 환히 밝혀지니,

轉脚光陰方寸促. 걸음을 옮기는 사이에도 마음은 촉급하네.

西東字樣硃塡好, 서양과 동양의 문자가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으니,

落葉紛侵常用掃. 낙엽이 어지러이 떨어지면 항상 소제를 하네.

老我天文學未能, 늙어버린 나는 천문학을 배울 수 없어,

徒羞髩髮如霜草. 공연히 서리 맞은 풀처럼 세어버린 머리털을 부끄러워하네.

占測雖地猶可喜, 이 지평식해시계를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

不在欽天監局里. 흠천감에 있지 않은들 어떠리.39)

37)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순교의 맥, 2010, p.309.
38) 嘉慶 上海縣志 卷七 疆域古迹 : “觀象臺, 明流寓西域人造, 向在敬業書院, 高不過二三丈, 湖石疊成,

極玲瓏嵌空之致. 盤旋上之”, 彌迂遠.”
39) 三餘集, 石庭日晷 에는 “해시계 아래쪽으로는 石笋들이 우뚝 솟아있고, 정상에는 철선이 있고,
비스듬하게 작은 공이 매달려 있다. 매번 식사를 전후하여 산책을 할 때면 그 그림자를 살펴보았다
(敬一堂西左, 花樓前之石庭, 刻成爲日晷. 其下石笋聳立, 頂上有鐵綫, 曲懸小球, 每膳前後行走, 測驗其

影)”는 주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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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어산 신부는 매일 식사시간을 전후하여 경일당에서 생활하는 동료들과 함께 정원을 산

책하고 관성대에 오르며 서양의 천문학을 담론하며, 강희제의 총애를 받으며 흠천감에서 활

동하고 있는 예수회 신부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을 것이다. 특히 그와 함

께 사제 서품을 받고 상해에 파견된 유온덕은 세례명이 페르비스트였는데, 예수회에 입회하

기 전 흠천감에서 右監副로 일하며 페르비스트 신부를 도와 黄道經緯義 · 赤道經緯義 · 天體

義 · 地平經義 · 地平緯義 등 관상대 천문의기 제작에 참여하고, 新制靈臺儀象志를 筆受40)

하였다.41) 때문에 오어산은 유온덕을 통해 자주색 돌 위에 서양과 동양의 글자로 황도와 적

도, 경도와 위도선들을 새겨놓은 평평한 해시계(新法地平日晷, 地平式日晷)를 보고 시간과 계

절을 계측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서양 천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

이다.

오어산 신부는 해시계가 午正을 가리키면 자명종이 따라 울리는 광경을 보며 서양 과학기

술의 정확성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고, 기독교의 교리와 서양의 천문학을 제대로 배우기에 너

무 늦어버린 자신에 대해 회한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오어산 신부는 천문학을 배우기 위

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1692년 다시 상해 경일당으로 돌아온 유온덕과 함께 상해를 떠나기

직전까지 학업을 이어나갔음을 1696년 元旦 밤에 쓴 歲朝春四首 第三首에서 확인할 수 있

다.

瑞雪初晴鵲報晨, 서설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니 까치가 아침을 알리고,

梅花全放北枝新. 매화가 활짝 피니 북쪽 가지가 새롭구나.

高眠自有天文學, 베개를 높이 베니 절로 천문학이 들어오고,

衾暖先知子候春. 이불이 따뜻하여 봄이 왔음을 먼저 아네.42)

경일당에서 생활하는 동안 오어산은 천문대와 해시계 외에도 “위쪽의 모래가 아래쪽으로

다 흘러내리면 한 시간이 지났음”43)을 알려주는 모래시계, “언제고 잊지 못하는 국화꽃 만개

한 고향을 눈앞에 보여줄 듯한”44) 망원경, “밤낮으로 회전하며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45) 자

명종, 환등기 등 서양 선교사들이 들여온 여러 가지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작은

것을 올려놓으면 천금을 보듯 명확하게 드러내고, 잠시 살펴보아도 환해져서 의구심이 없게

하고, 순식간에 확실하게 보여줘서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46) 현미경에 대해 경탄을 금하지

못했다.

40) “梵文으로 된 佛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譯場에서, 낭독하는 범문을 듣고 그 음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는 역할,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41) 方豪, 中國天主敎史人物傳, 天主敎上海敎區光啟社, 2003, pp.394-395. 정수일 편저, 실크로드 사
전, 창비, 2013.

42) 三餘集 歲朝春四首 第三首.
43) 三餘集 舊沙漏 : “…一倒去一時, 歲月能幾有?”
44) 三餘集 試觀千里鏡 : “…未忘故舊黃花處, 此鏡懸看得也無?”
45) 三餘集 自鳴鐘聲 : “…鐘聲不管愁難度, 日夕廻環只自鳴.”
46) 三餘集 顯微鏡 : “…微投即顯見千金. 乍窺奪目能無訝, 轉盼分明盡快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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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당에 머물면서 성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라틴어 학습과 함께 교리와 의례 공부

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오어산은 건강이 악화되어 “환갑이 되지 않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센

지 이미 오래였다.”47) 음식을 조절하며 백방으로 약방문을 찾던 오어산은 서양선교사들로부

터 약재를 섞어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일종의 담배인 鼻煙48)을 구할 수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천문학, 지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의술과 함께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왔고,

비연은 그들의 비상약품 중의 하나였다.

病因口腹累無休, 병은 음식으로 인하지만 쉬는 날이 없어 누가되고,

徧覓醫方得遠儔. 두루 약방문을 구하다 원방에서 온 동료에게서 얻었네.

未驗是煙能療治, 이 담배가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직 증험하지 못했지만,

但令鼻孔亦饕求. 콧구멍도 이미 비연을 탐하여 찾게 되었네.

비연을 들이마시는 습관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시작되었고, 16세기 중엽 유럽에 전해

졌다. 17세기 이후에는 서양의 배들이 비연과 鼻煙壺를 광주에 수입하기 시작했고, 乾隆年間

에는 광동의 貢品 중의 하나가 되었다.49) 오어산 신부는 서양에서 온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선물 받은 비연의 효과에 대해 아직 회의를 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자신의 콧구멍은

음식을 탐하는 입과 같이 비연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내지에 첫 전교기지를 마련한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의 집에 프리즘, 지구의, 자명종

과 같은 서양의 과학의기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서양의 문화를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상해의 경일당을 출입하는 신도들과 방문객들은 환등기로 교황이 살고 있는

로마의 바티칸을 구경할 수 있었고, 관성대에 올라 천문관측기구를 살펴보거나, 현미경과 같

은 여러 가지 과학의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경일당의 서양문물은 천주교를 전교하는데 여전

히 유용한 도구였고, 서양의 과학의기들을 접한 오어산이 남긴 시들은 근대 초기 서양의 과

학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黃浦江을 건너는 중국인 신부

1688년 오어산이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브란카티 신부가 서세하고, 그를 로마로 인도

하고자 계획했던 쿠플레 신부도 유럽으로 돌아간 뒤였다. 당시 현지에는 파스테리(Antonie P

osateri, 張安當) 신부 혼자서 상해 교구에 속한 8만여 신도들을 돌보고 있었다.50) 가톨릭에서

47) 三餘集 次韻雜詩七首 第二首: “六十來周促, 二毛久已侵.…….”
48) 徐有聞, 戊午燕行錄 第4卷 己未年(1799, 正祖 23) 1월 11일: “비연이라 하는 것은 담배인데, 가는
가루를 만들어 작은 병에 넣었으니, 병은 한 치 남짓하되, 다 琥珀이나 錦貝와 水晶 滿瑚 같은 보배
로 만들었으며, 병을 기울여 가루를 손가락 끝에 찍어 코에 대고 기운을 들여보내니, 그 가루가 속
으로 들어가며 재채기를 할듯하나 그렇지 않고, 사람마다 이 병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처음
은 만주 사람밖에 하는 자가 없더니, 근래는 漢人도 즐기지 않는 자가 없다 하며,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문득 병을 주며 쓰는 법을 가르쳐 이르되 ‘鼻氣를 疏通하니 극히 좋은 법이라’ 일컫더라.”

49) 章文欽, 吳漁山及其華化天學, 中華書局, 2008,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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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님과의 일치라는 영성적인 차원이 차지하는 자리도 크지만 만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사도적인 덕이 더 강조된다.51) 때문에 본 장에서는 황포강을 넘나들며 신도들을

만나고 선교하는 오어산의 사도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黃浦江을 건너는 목자

17세기 후반 중국 내지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는 36명 전후였다. 그 중 북경에 6명, 상

해에 3~4명, 宋江에 2명이 주석하였고, 나머지 20여명의 신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활동하였

다.52) 宋江과 崇明島를 포함한 상해교구는 북경과 함께 아시아 대륙에서 로마 가톨릭이 가장

번성한 두 곳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53) 상해에서 사목했던 쿠플레 신부에 따르면 1680년 그

가 중국을 떠나기 전 상해와 송강 일대에는 브란카티 신부가 서광계의 아들 야곱과 둘째 손

녀 許太夫人徐甘弟達(Madame Candide Hiu)의 도움을 받아 건립한 大堂 90곳, 小堂 45곳이

있었다.54) 하지만 쿠플레 신부가 유럽으로 떠난 후, 1682년부터 1688년 오어산과 유온덕, 만

기연이 파견될 때 까지는 파스테리 신부 혼자서 상해지역의 교무와 전교사업을 책임지고 있

었다.

예수회원들은 전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교무가 너무 많아 전체 신도들을 돌보기

에는 언제나 힘에 부쳤다. 이에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년은 교

구를 순회하며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상해에 머물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향촌의 남자 신도들을 만났다.55) 또한 송강과 상해 등지에는 동정 성모마리

아를 공경하는 聖母會,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육성하는 天神會,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존숭

하는 苦難會와 같은 조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성 이냐시오를 수호성인으로 하는 文人會(혹

은 로욜라성회)56)와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要理會(혹은 프란체스코

회)57) 등을 조직하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중국인 신부들은 파스테리 신부를 도와 각종 단체들을 관리하고, 황포강을

넘나들며 많은 신도들을 만나야 했다. 사목활동을 시작한 오어산은 사제 서품 의식 때 소리

높여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

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시편 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상해지역의 신

도들을 천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牧羊詞 속에 담았다.

渡浦去郊牧, 紛紛羊若何. 황포강 건너 교외로 사목을 나가니, 많은 양들은 어떠한가?

50) 方豪, 吳漁山神父領洗年代, 晉鐸地點及拉丁文造詣考 , 위의 책, p.132.
51) 김승혜 석재문 진 토마스,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수도생활, 바오로딸, 2001, p.214.
52) 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 東遊記: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1724, 위의 책, p.127.
53) 조지 듄, 문성자·이기면 역(2016),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위의 책, p.501.
54) Philippe Couplet, 徐允希 譯注, 許母徐太夫人甘第大事略, 天主敎上海敎區光啟社, 2003, p.18.
55) 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2014), 東遊記: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1724, 위의 책, p.124.
56) 文人會는 生員이나 文人, 學生을 대상으로 문자선교에 주력하는 단체였다.
57) Philippe Couplet, 徐允希 譯注, 許母徐太夫人甘弟達大事略, 위의 책,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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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者能幾群, 瘦者何其多. 살이 오른 것은 몇 무리뿐인데, 여윈 것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草衰地遠似牧遲, 풀밭은 쇠하고 땅이 멀어져 목양도 더디어 지지만,

我羊病處惟我知. 나의 양이 병든 곳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네.

前引唱歌無倦怠, 앞에서 인도하며 노래를 부르니 권태로움이 없고,

守棧驅狼常不臥. 목책을 지키고 이리를 쫓기 위해 언제나 눕지 않네.

但願長年能健牧, 그저 오래토록 건강하게 목양할 수 있길 바라며,

朝往東南暮西北. 아침엔 동남으로 저녁에는 서북으로 향하네.58)

“흠천감교안” 이후 상해를 비롯한 강남지역의 천주교 신도들은 늘어났고, 40년간 선교의

운은 정점에 달했다고 하였다.59) 하지만 오어산 신부가 선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독실한 믿

음을 가진 신도들은 줄어들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신도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때문에 황포

강을 사이에 두고 포동과 포서에 흩어져 생활하는 신도들을 찾아 사목을 하는 일도 점차 힘

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예수와 같은 훌륭한 목자가 되기를 서원한 오어산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이 약

해진 신도들에게는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새롭게 예수회에 입회해 자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도들을 축복하며,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어산 신부는 단

지 오래토록 목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할 뿐, 포동과 포서를 오가는 사

목의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가지지 않았다.

당시 상해지역의 신도들 중에는 포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

어산 신부는 경일당을 떠나 浦東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金家巷敎堂’(현 聖母無原罪堂, I

mmaculate Conception Church)60)에 머물면서 신도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상해에서 선교활동

을 하는 동안 오어산 신부는 계절에 관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룻배를 타고 포동과 포

서를 오가며 신도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 높은 파도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

고 이익과 명리를 쫓아 앞 다투어 강을 건너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潮初來, 客滿渡船不敢開. 조수가 밀려드니, 과객을 가득 태운 나룻배는 감히 출발하지 못하네.

勢若雨衝萬騎過, 그 형세는 비를 뚫고 일만의 騎馬가 지나는 듯하고,

海魚擲起鳥驚墮. 바닷고기가 튀어 오르니 새들이 놀라 떨어지네.

我因顧病向浦東, 병자성사를 위해 포동으로 향하는 이 몸,

欲往正値秋潮大, 출발을 즈음하여 가을 조수가 크구나.

潮大如山即衰矣, 산체만한 파도도 곧 쇠하는데,

人事如潮那能止. 파도 같은 세상 일은 어찌하면 그치려나.

58) 三餘集 牧羊詞 .
59) 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 東遊記: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1724, 위의 책, pp.90-128.
조지 듄, 문성자·이기면 역,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위의 책, p.598.

60) 崇禎年間 서광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김씨 성을 가진 한 교도가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
파하고, 헌금을 내어 골목 서쪽에 작은 교당을 지었다. 후에 골목의 동쪽에 좀 더 큰 건물을 지어
교회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Gandar, Origines de Pou-tong. (Augustinus M. Colombel, S.J.
周士良 譯, 江南傳敎史上篇 第一冊, 天主敎上海敎區光啟社, 2008, p.1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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紛紛爭渡去復來, 분분히 다투어 건너고 갔다간 다시 오니,

歌雜悲啼櫓聲哀. 노래엔 슬픈 울음이 섞였고 노 젓는 소리도 애달프네.

不知鑿此初何意, 처음 이 강을 판 뜻은 모르겠으나,

隨設險危於其地. 어찌하여 그 땅에 위험을 두었을까?

莫爲重利輕是波, 이익을 중시하여 이 파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

風波名利兩應避. 풍파와 명리는 둘 다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

須臾潮平落照濕, 순식간에 파도는 잦아들고 석양이 내려앉으니,

兩三舟子沙間立. 두세 명의 사공이 모래톱에 내려섰네.

招我登舟不及停, 나를 불러 배에 태우고 지체하지 않음은,

卻恐病轉人危急. 병이 깊어져 사람이 위급할까 걱정함이네.

渡黃渡黃莫遲誤, 황포강을 건너세! 황포강을 건너세! 늦어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來朝顧病浦西路. 내일 아침에는 병자성사를 위해 황포강 서쪽으로 가야하네.

상해 사목구의 책임자인 파스테리 신부를 돕는 보좌 신부 오어산이 담당했던 주요 교무는

‘顧病’을 행하는 것이었다. ‘顧病’이란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인해 죽을 위험

에 놓였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終傅聖事(extrema unction)’를 이르는 말로, 강남지

역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다. 상해지역의 신도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말 중의 하나는

“종부성사를 청한다(請終傅)”는 것이었다. 신도들이 “종부성사를 청하면” 신부들은 반드시 낮

이든 밤이든 ‘聖體’와 ‘聖油’를 지니고 서둘러 병자들을 방문해야만 했다.61)

중국 고유문화에 익숙했던 쿠플레와 같은 서양의 신부들도 죽음을 예비하는 중국인의 상

례문화를 낯설게 여겼다. 쿠플레는 서양의 귀부인들에게 “중국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은 먼저 관을 준비 합니다. 유럽인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오히

려 효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웃어른을 살아생전 잘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정중히 장사

지내는 것을 자식의 첫 번째 의무로 여깁니다.”라고 소개하였다.62) 죽음을 눈앞에 둔 신도들

은 종부성사를 받음으로써 평생의 죄가 모두 사면되었다고 느꼈고, 사후에 천당에 오를 수

있다고 여겨 정신상의 위로를 받았다. 또한 가족들도 종교적으로 이미 병자에 대해 종교적으

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교도들은 모두 이 종부성사를 아주 중시하였다.

때문에 중국인 신자들은 죽음을 예비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고병성사를 준비하였고,

늦게 성사를 마치고 홀로 귀로에 오른 노 신부는 시골길에서 길을 잃기도 하였지만 신도들의

청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63)

黃浦東歸夜二更, 황포강을 건너 포동으로 돌아가려니 밤은 이미 이경인데,

海潮江雨合縱橫. 바다의 조수와 강에 내리는 비가 종횡으로 합쳐지네.

風波任爾兼天涌,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하늘까지 솟구쳐도,

我自睡眠舟自行. 나는 절로 잠이 들고 배는 절로 나아가네.64)

61) 孫金富 主編, 上海宗敎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p.402.
62) 栢應理, 徐允希 譯注, 許母徐太夫人甘第大事略, 위의 책, p.76.
63) 三餘集 暮程 : “日薄荒荒道, 憑誰慰暮程. 獨行心似火, 四顧路來生. 聽鳥啼多異, 逢人喜且驚. 不愁

前去晩, 山月出林明.”
64) 三餘集 浦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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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서에서 종부성사를 마치고 포동으로 돌아가는 칠흑 같은 밤, 강을 거슬러 밀려오는 조수

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황포강을 건너는 일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어

산 신부는 신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황포강의 거친 물길을 망설임 없이 건넜고,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나룻배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2) 黃浦江의 사람 낚는 어부

오어산이 상해에 귀임한 1688년경 상해지역의 대외무역과 그 국외시장은 해금정책이 실행

되었던 명대에 비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康熙23年(1683)년 鄭成功이 지배하던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한 청나라 조정은 遷界令을 해제했고, 다음 해에는 해상무역을 진작시

키기 위해 상해에 江海館을 설치하였다. 동남아나 일본 등지와의 전통적인 해외무역은 다시

허가되었고 구체적인 세금제도도 명문화되었다. 외국 상선이 상해로 와서 무역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선들 역시 해외로 장삿길에 나서면서 장강 하류지역 도시의 경제는 부

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청나라 초기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하던 상해의 주요 상품은 本色布, 紫花布, 靑藍布 등 여

러 가지 색상의 면포였다.65) 강물에 실려 온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상해지역의 토양은 사

질점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 벼농사에 적합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은 면화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였다. 특히, 13세기 효율성이 높은 방적 신기술이 전래된 이후 면화는 전체

상해지역의 가장 중요한 상업 작물이 되었고, 방적과 직포는 농촌 가정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66)

城近浦橫郭, 상해현성 가까이서 황포강은 성곽을 가로질러 흐르고,

西東路不遙. 浦西에서 浦東에 이르는 길은 멀지 않다네.

村行紡處月,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은 달빛 아래 실을 뽑고,

艇待渡時潮. 나룻배는 강을 건너려 조수가 불기를 기다리네.

道化欣相得, 道로서 교화하는 즐거움을 서로 얻으니,

土儂熟便招. 농부들도 친숙해져 인사를 나누네.

十年勞未倦, 십년을 선교 위해 노력하며 태만하지 않았고,

忘却鬢霜凋. 귀밑에 서리 내리는 것도 잊고 지냈네.67)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황포강을 넘나들며 선교 사업에 분주했던 오어

산 신부는 배를 타기 위해 포구로 가는 길에 밝은 달빛 아래 늦게 까지 실을 뽑고, 면포를

짜는 농촌 신도들을 만나면 편하게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숙해 졌다. 농촌 사람들이 밤늦게

65) 張忠民, 上海: 從開發走向開放(1368-1842),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pp.174-176.
66) Linda Johnson, 上海, 一个定在崛起的江南港口城市(1683-1840) , 上海九章, 上海華東師範大學出

版部, 2011, p.79.
67) 三餘集 十年海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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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생산한 면포는 상해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복건이나 광동의 상인들에 의해

외국으로 판매 되기도 하였다. 해금정책이 폐지되고 해외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농촌 사람들

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다. 康熙 35년(1696) 元旦, 황포강을 건너던 오어산은 포동의 한 늙은

신도가 새로 지은 따뜻한 솜옷을 입고 자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했다.

浦東村老度年晨, 포동의 시골 늙은이 새해를 맞아서,

手紡身袍楚楚新. 직접 뽑은 실로 솜옷을 지어 입으니 단정하고 새롭네.

四代兒孫歡聚處, 사대의 자손들이 함께 모인 즐거운 곳,

盡知較雪量晴春. 눈 쌓인 겨울보다 맑게 갠 봄날이 좋음을 알겠네.68)

그러나 명 청시기 상해와 가정이 속한 松江府와 蘇州府의 과중한 세금은 전국적으로도 유

명했다.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 중에는 유민이 속출했고, 의탁할 곳을 잃은 자들

도 많아져 마을마다 도망한 자가 절반에 가까웠다.69) 오어산 신부는 황포강을 넘나들며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주인을 잃은 많은 땅들이 묵혀지고 있음을 목격했고, 상해지역의 토양과

잠업 등 농사일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노 신부의 가슴속에는

과중한 세금으로 관리들에게 핍박을 받는 백성들에 대한 동정과 안타까움이 그칠 날이 없었

다.

十畝閒閒誰幷耕, 버려진 십 무의 땅을 누구와 함께 갈까,

較知土性雨多情. 토질은 비와 교분이 두터움을 대략은 알겠네.

農桑但願如圖畫, 농사일과 뽕나무 가꾸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만 같길 바랄 뿐,

不願催租識爾名. 세금을 재촉하며 그대의 이름을 적는 것을 바라진 않네.70)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고충은 신도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

았던 상해와 송강 지역의 교회들은 부유한 신도-특히 서광계 가족으로부터 희사 받은 헌금

을 이용하여 租房과 農田을 마련하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했다.71) 당시

상해 성당은 상등, 중등, 하등의 총 300여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년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거친 쌀 몇 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役銀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신부들

은 자신의 봉급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야만 했다. 땅이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이와 같았

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익이 작고 부담만 많은 땅을 사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오

어산 신부는 과중한 세금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부들이 상해지역으로 오기

를 희망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72)

68) 三餘集 歲朝春四首 第二首.
69) 嘉慶, 松江府志 卷20 田賦志 : “因賦重而流移失所者多矣. 今之粮重去處, 每里有逃去一半上下者.”
70) 三餘集 乃韻題留耕圖 第三首.
71) 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 東遊記: 耶穌會在華傳敎史, 1579-1724, 위의 책, pp.128-129.
72) 續口鐸日抄 : “上洋主堂田約三百餘, 分上中下三等. …… 一歲之中, 納糧所餘, 不過糙米數斗, 而又

爲役銀所去. 歲以司鐸俸銀五十餘, 損賠糧尙憂不足. 田之累人, 大致如此. 然上洋司鐸有四, 故損賠猶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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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에 입회하여 신부가 되기 전부터 오어산은 강과 바다에 의지해 고기를 잡으며 살아

가는 어부들의 고단한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는 천계령이 실시되어 어민들은 삶

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기고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오어산은 “골목안의 집들 중에 열에 여덟아홉이 비었는데, 어떻게 강제

징세를 견디는지 이웃 어민들에게 물으며”73) 어민들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청나라 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천계령이 해제된 이후에

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어민들에 대한 오어산 신부의 동정심도 변함

이 없었다. 오어산 신부는 放舟把釣吟 속에서 당나라 말기 西湖를 다스리는 절도사로 재직

하며 높은 세금으로 어민들을 괴롭혔던 錢武肅王의 고사를 빌어 현실을 비판하고, 어민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74)

황포강의 어민들은 과중한 세금 외에도 군왕에게 바칠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낡아서 터

진 그물을 수선하고 몸이 고달파다 감히 쉴 수 없었다. 오어산은 배 위에서 헤진 그물을 깁

고 있는 어부들을 보며 갈릴리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고기 잡는 어부를 사

람 구원하는 어부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리며 漁父詞 를 지었다.

破網修多兩眼花, 오래토록 터진 그물을 기우니 두 눈은 침침하고

淘河不厭細魚蝦. 사다새는 작은 고기와 새우도 마다하지 않네.

採鰣曾進君王膳, 준치를 잡아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해야 하니,

四體雖勞敢辭倦. 사지가 힘들다고 어찌 감히 거부할 수 있으리오.

撒網常迷水似天, 그물을 던지나 언제나 하늘같은 물에 미혹되고,

歌殘醉傍蛟龍眠. 노래의 여운이 끝나려니 옆의 교룡은 잠이 드네.

髩髭白盡豊姿老, 살쩍과 코밑수염이 모두 쇠어 풍모는 노인처럼 변했고,

驚遍風潮怕秋早. 바람과 파도에 깜작 놀라 가을이 빨리 올까 두려워하네.

朋儕改業去漁人, 친구들은 직업을 바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하였는데

聞比漁魚更苦辛. 고기 잡는 어부보다 더욱 힘들다 들었네.

晩知天學到城府, 늦게 천학을 알게 되어 城府에 이르렀고,

買魚喜有守齋戶. 생선을 사니 소재를 지키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75)

오어산 신부는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하늘만큼이나 크고 넓지만 그들의 배와 그물

은 너무도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작은 배를 저어 강과 바다로 나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그물을 던지지만 언제나 수확은 적고,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그물을 던지다 보

니 어느새 귀밑머리가 하얗게 쇤 노인처럼 변해버린 어민들을 동정하였다.

십년동안 상해지역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하며 오어산 신부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많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어산 신부는

중국인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

倘止一司鐸, 則仰屋無措矣. 故今主堂不願買田, 恐利微累重, 將來司鐸願至者鮮也.”
73) 寫憂集 問隣漁 : “里巷茅茨八九虛, 那堪征稅問隣漁.”
74) 三餘集 放舟把釣吟 : “……隨潮莫漫去西湖, 卻恐追租供使宅.” 錢肅王時, 西湖有使宅魚稅.
75) 三餘集 漁父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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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때문에 선교사로서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낚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인

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처음 일이고 마지막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하지 않았다. 늦

은 나이에 천주의 부름을 받은 오어산 신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인 믿음과 충만한 성령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황포강의 어부들을 사람 낚

는 어부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4. 나오는 말

국내적으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던 피비린내 나는 격변기를 살았고, 국제적으로는

16세기부터 본격화된 서양식민주의와 기독교의 세계진출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았던 오어

산 신부는 결코 글로벌화의 진행과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카오 성 바로로학원

에서 예수회에 입회하고, 1688년 사제 서품을 받고 예수회 신부의 길을 걸게 되면서 그의 삶

은 대서양 넘어 바티칸의 포교성과 긴밀하게 이어졌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글로벌화의

조류 속으로 편입되어갔다.

늦은 나이로 천주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된 중국의 전통 지식인 오어산은 이미 그리

스도교도로서 여러 세대를 내려왔으리라고 생각될 만큼 가톨릭적이었다. 오어산 신부는 상해

에서 지낸 10년을 통해 천주와의 일치를 위해 성령을 강화하고 라틴어로 교리를 설명하고 성

사와 미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능력을 갖추지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수사로서의 삶

과 함께 길 잃은 예수 그리스도의의 어린양을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다. 三餘集에 수록된 可歎 이라는 시는 예수회 신부이면서 중

국인인, 중국인이면서 기독교도인 오어산 신부의 “十年海上”의 생활과 선교사업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人生何草草, 인생 무엇 거리 바쁜가?

但憂貧賤不憂道! 빈천을 걱정할 뿐 도를 근심하지 않네.

死別太匆匆, 사별은 너무 급해,

不待齒豁與頭童! 이 빠지고 머리 벗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네.

死生茫然無自見, 나고 죽음은 망연하여 스스로 알 수 없고,

不入參悟定烹煉. 깨달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
紛紛歧路久迷漫, 분분한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다,

所誤非獨鬢霜散. 그르친 일이 단지 백발뿐일까.

……

予今村鐸爲誰鳴, 내 지금 마을을 돌며 누구를 위해 요령을 흔드나,

十年躑躅無倦行. 십년을 배회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네.

安得千村與萬落, 어찌하면 많은 신도들을 얻어,

人人向道爲死生.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고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할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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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어산 신부는 자기 자신의 민족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유산 일체를 고스란히 지닌 채 기

독교에 들어갔다고 느껴질 만큼 중국적이었다. 오어산 신부의 삶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76)는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安貧樂道’

를 추구하는 사대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다북쑥이 더부룩이 자랐다면 다북쑥이 아

니라 약쑥이지. 슬프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느라 수고하셨네.”77)라는 詩經 구절을
떠올리며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짓는 효성스러운 중국인이었다.

동양의 전통과 그리스도교 간에 매우 특별한 근친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큼 양자를 잘 결

합시킨 오어산 신부의 ‘十年海上’의 선교활동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아직도 문화적, 인

종적, 민족적 오만의 장벽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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